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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s' recognition, preference, and use condition of processed food 
of Prunus mume(PFPM). As for the general recognition of Prunus mume, as the age is higher, and as 
the group of manufacture and intake has a higher level of academic attainments, the level of recognition 
is high. The group that manufactures and takes in PFPM at home showed high preference for Prunus 
mume processed food,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among groups in this regard. The group 
of higher age and academic attainment level and those who manufactured Prunus mume at home showed 
high intake frequency of PFPM. 88.7% of the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had Prunus mume 
products such as Prunus mume alcoholic beverage(76.3%), undiluted solution of Prunus mume(74.9%), 
Prunus mume tea(60.1%), and Prunus mume Jjangajji, or sliced vegetables preserved in soy sauce or hot 
pepper paste(46.3%). The rates of intake experience on another PFPM were relatively very low, and 
PFPM consumers in Daegu and Gyeongbuk areas were very limited. As for the prospect of Prunus mume 
processed food consumption, 48.8% and 46.7% of the respondents expected that it would remain in the 
current condition and would increase respectively. Moreover, 62.8%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purchase new PFPM satisfying such requirements above, which suggests that producing new PFPM 
is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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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실(Prunus mume Siebold. et Zuccarini)은 타 

과실에 비해 약리성이 아주 우수한 과일로서 특

히, 항균 작용(Kim et al. 2003; Bae et al. 2003), 
혈당 강하(Hwang JY 2005), 과다 위액 분비 억제

와 간 기능 회복(Sheo et al. 1990) 등의 생리 활

성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초강목, 신농본초

경, 명의별록 등의 각종 한의서에 만성 기침, 하
열에 의한 가슴의 열기나 목마름, 학질, 만성 설

사, 치질, 혈변, 혈뇨, 회충에 의한 급성 복통이나 

구토, 갈고리 촌충 감염 등을 치료한다는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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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Jung OJ 2003 재인용; Lee et al. 2004 재인

용). 이러한 매실의 다양한 기능성이 부각되기 시

작하면서 우리나라 매실 재배 면적은 2000년부

터 해마다 20.7%씩 증가하였으며, 생산량 또한 

재배 면적의 변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

다(조성환 등 2006). 반면, 가공이 필수적인 매실

을 이용한 매실 가공 제품의 형태는 매우 제한적

이며, 농산물 및 가공 식품의 수입 개방 가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매실 생산 농

가의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매실 가공 식품 개발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과 기

호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매실 가공 식품

의 개발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

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

주하는 일반 소비자로서, 인구 통계적 특성과 건

강에 대한 태도에 따른 매실 및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내용이 포함된 예비 설문지를 작

성하여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비설문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보완․수정하였

다. 조사 기간은 2007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
에 걸쳐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조
사 대상자가 설문 문항에 자기 기입 방법으로 응

답하게 하였다. 조사 대상 집단 중 10대 후반은 

대구, 경북 지역 3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녀 학

생을 대상(140명)으로 하였으며, 20대는 대구, 경
북 지역 3개 전문대학, 대학교 남녀 학생(100명), 
30～50대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성

인 남녀를 대상(30대 85명, 40대 90명, 50대 85
명)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486부(회수율 97.2%)
를 조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

자의 구매 행태 및 선호도 분석(Kim et al. 2006), 
자연산 송이의 이용 실태 및 제품화 방안 연구

(Park 2006), 경주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기호도 조사 연구(Lee & Choi 2004), 한
국 전통음식 중 김치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연

구(유영혜 2003), 떡 상품의 식사 대용을 위한 소

비자의 인식도 및 이용 실태 조사(Kim & Lee 2007)
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매실에 대한 인식,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이용 실태, 매실 및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

망과 개선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월평균 소득, 직업, 최종

학력, 가족 형태, 가족 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에 관해 알아

보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을 위해 비중

을 두는 부분,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건강 상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매실에 대한 인식

매실에 대한 인식의 11가지 조사 항목에는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및 이용 실태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및 이용 실태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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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매실 가공 식품을 먹어 본 적이 있는

지, 먹어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먹는지, 매
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기

는 무엇인지, 매실 가공 식품 종류별 섭취 유무, 
섭취 경로, 매실 가공 식품을 집에서 만들어 먹거

나 시판 제품을 사 먹는다면 어떤 종류인지를 조

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과 개선점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매실 가공 식품

에 대한 소비 전망과 새로운 매실 가공 식품 개발

시 구입 의향, 매실 가공 식품의 보급 및 구매의

향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

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건강 태도, 소비 전망, 개선점에 대하여는 빈도분

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매실

의 인식 및 기호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매실

의 이용 실태에 대하여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 44%, 여자 56%였으며, 연령대는 

10대 후반 27.6%, 20대 20.2%, 30대 17.1%, 40대 

18.3%, 50세 이상이 16.9%였다. 월평균 가구 소

득은 200～299만원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0만원 미만 28.4%, 400만원 이상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486)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14( 44.0)

여자 272( 56.0)

연령

10대 후반 134( 27.6)

20대(20～29세)  98( 20.2)

30대(30～39세)  83( 17.1)

40대(40～49세)  89( 18.3)

50세 이상  82( 16.9)

가구 소득

(월 평균)

200만원 미만 138( 28.4)

200～299만원 143( 29.4)

300～399만원  86( 17.7)

400만원 이상 119( 24.5)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76( 36.2)

대학 재학 100( 20.6)

대졸 164( 33.7)

대학원 재학 이상  46(  9.5)

가족 수

1명   7(  1.4)

2명  18(  3.7)

3명  86( 17.7)

4명 270( 55.6)

5명 이상 105( 21.6)

가족 형태

핵가족 442( 90.9)

확대가족  41(  8.4)

기타   3(  0.6)

전체 486(100.0)

24.5%, 300～399만원이 17.7%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가 36.2%였으며, 대졸

이 33.7%, 대학 재학이 20.6%, 대학원 재학 이상

이 9.5%였다. 가족 수는 조사 대상자의 55.6%
가 4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5명 이상 

(21.6%), 3명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

태는 90.9%가 핵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4%
만이 확대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여부는 ‘관심

이 있다’가 447명으로 92%였으며, ‘관심이 없다’
는 응답이 8%였다(그림 1). 조사 대상자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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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건강을 위한 중점 비중 부분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42.8%가 건강을 위

하여 ‘운동’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

며, 37.6%는 ‘식생활’, 13.4%는 ‘건강 보조 식품

의 섭취’, 5.5%가 ‘영양제 복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자신의 건강 상태는 47.3%

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40.1%는 ‘건강하다’고 

<그림 1>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림 2> 건강 관심자의 건강을 위한 중점 비중 

부분.

<그림 3> 조사 대상자의 자가 건강 상태 평가.

응답하였다. 반면 12.6%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

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87.4%가 자신의 건강 상

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3). 

3. 매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성별, 연령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

성별, 연령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

한 유의성 검정은〈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조
사 대상자의 매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건강 

식품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4.04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보
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

면, ‘영양식품이다’라는 항목에서 남자는 3.68, 여
자는 3.52의 점수를 나타내, 남자가 여성에 비해 

매실을 영양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5). ‘다이어트 식품이다’의 항

목에서는 여자 3.05, 남자 3.28의 점수를 나타내 

여자보다 남자가 매실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는 ‘기호식

품이다’, ‘장수식품이다’ 라는 항목에서 10대 후

반, 20대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실을 기호

식품, 장수식품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전통식품이다’의 항

목에서는 30대가 평균 3.9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40대, 50대, 20대, 10대 후

반의 순이었다(p<0.001). 
‘계절식품이다’의 항목에서는 30대 이상의 연

령대(3.60～3.66)와 20대 이하의 연령대(3.25～3.48)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1), ‘가공이 

필요한 식품이다’의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은 3.77
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10
대 후반, 20대, 40대는 3.37～3.38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p<0.001).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

이다’의 항목에서는 30대가 평균 3.75였으나, 상
대적으로 10대 후반은 평균 3.26으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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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 연령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 

항목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t-value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value

영양식품이다 3.59±0.79 3.68±0.81 3.52±.077   2.17* 3.72±0.76 3.66±0.72 3.51±0.83 3.52±0.80 3.45±0.82  2.28

건강 식품이다 4.04±0.68 4.03±0.69 4.05±0.68 －0.30 3.98±0.71 4.14±0.64 4.06±0.72 4.01±0.65 4.05±0.68  0.89

다이어트식품이다 3.15±0.87 3.28±.087 3.05±0.86   2.90** 3.13±0.81 3.26±0.83 3.05±0.80 3.08±1.00 3.23±0.92  1.00

기호식품이다 3.42±0.86 3.47±0.87 3.39±0.85   1.10 3.22±0.87c 3.17±0.85d 3.52±0.74b 3.51±0.84b 3.88±0.78a 11.11***

장수식품이다 3.43±0.85 3.51±0.89 3.37±0.81   1.83 3.25±0.83b 3.23±0.82b 3.54±0.85a 3.60±0.91a 3.67±0.75a  5.93***

전통식품이다 3.67±0.83 3.72±0.86 3.63±0.81   1.21 3.43±0.92b 3.51±0.86b 3.94±0.69a 3.87±0.80a 3.79±0.64a  8.12***

계절식품이다 3.49±0.88 3.51±0.91 3.48±0.85   0.35 3.25±0.90b 3.48±0.89ab 3.66±0.82a 3.63±0.91a 3.60±0.78a  4.38**

미용식품이다 3.53±0.81 3.49±0.87 3.57±0.76 －1.19 3.51±0.83 3.64±0.83 3.43±0.78 3.43±0.82 3.67±0.74  1.79

가공이 필요한 

식품이다
3.47±1.01 3.46±1.09 3.48±0.94 －0.26 3.37±1.09b 3.38±1.06b 3.57±0.84ab 3.37±1.05b 3.77±0.85a  2.82*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다
3.49±0.87 3.53±0.94 3.46±0.81   0.81 3.26±0.97b 3.30±0.94b 3.75±0.60a 3.62±0.80a 3.68±0.80a  7.34***

청매실에는 

독성분이 있다
3.17±1.01 3.17±0.99 3.18±1.03 －0.04 3.09±1.03bc 3.32±1.03ab 2.92±0.83c 3.11±1.04bc 3.48±0.96a  4.11**

The value is mean±SD(*p<0.05, **p<0.01, ***p<0.001).
Means with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청매실에는 독성분이 있

다’의 항목에서는 50대 이상이 3.48로의 점수를 

보인 반면, 30대 2.92, 40대 3.11, 10대 후반 3.09
로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매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에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

며, ‘영양식품이다’, ‘다이어트 식품이다’의 항목

을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연령별 매실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청매실의 종자에는 아미그달

린(amygdalin)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

어 생식이 부적합하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공 

처리가 필요한 매실의 가공 특성에 대하여는 50
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의 인식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현영희 등 2004), 매실 

및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

실의 영양 성분과 가공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 섭취 경로,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의 전

반적인 인식 

주 섭취 경로,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

인 인식에 대한 결과는〈표 3〉에 나타낸 바와 같

다. 
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 차

이는 ‘건강 식품이다’의 항목에서는 가정에서 직

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이 평균 4.12였으며,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평균 3.96으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한, ‘기호식품이다’, ‘전통식품이다’의 항목에

서도 시판 제품 구매 섭취 집단에 비해 가정 내 

제조 섭취 집단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로써, 주 섭

취 경로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의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정내 제조 섭취 집단이 높

은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

는 ‘건강 식품이다’의 항목에서는 대학원 재학 이

상의 집단이 4.17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대
학 재학 집단은 4.14, 대졸 집단은 3.60, 고졸 이하 

집단은 3.35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장수식품이다’, ‘전통식품이다’, ‘계절식

품이다’,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다’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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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 섭취 경로,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의 전반적인 인식 

항목 전체

주 섭취 경로 학력 수준 

가정 내 

제조 섭취

시판 제품

구매 섭취
t-value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F-value

영양식품이다 3.59±0.79 3.62±0.82 3.56±0.75   0.77 3.60±0.80 3.60±0.75 3.55±0.80 3.67±0.76  0.34

건강 식품이다 4.04±0.68 4.12±0.73 3.96±0.62   2.62** 3.95±0.72b 4.14±0.68ab 4.04±0.65ab 4.17±0.64a  2.24*

다이어트식품이다 3.15±0.87 3.20±0.93 3.10±0.80   1.18 3.09±0.84 3.24±0.87 3.15±0.93 3.17±0.77  0.64

기호식품이다 3.42±0.86 3.54±0.86 3.31±0.85   2.86** 3.35±0.90ab 3.20±0.85b 3.60±0.81a 3.57±0.75a  5.49**

장수식품이다 3.43±0.85 3.51±0.90 3.36±0.80   1.96 3.24±0.81b 3.29±0.86b 3.64±0.85a 3.72±0.78a  9.42***

전통식품이다 3.67±0.83 3.80±0.90 3.55±0.75   3.29** 3.46±0.83b 3.57±0.90b 3.85±0.75a 4.07±0.65a 11.00***

계절식품이다 3.49±0.88 3.51±0.95 3.48±0.80   0.31 3.32±0.86b 3.53±0.89ab 3.57±0.86ab 3.78±0.87a  4.46**

미용식품이다 3.53±0.81 3.50±0.88 3.57±0.74 －0.89 3.52±0.81 3.55±0.85 3.55±0.79 3.52±0.81  0.06

가공이 필요한 식품이다 3.47±1.01 3.47±1.09 3.47±0.91 －0.05 3.47±1.05 3.33±1.00 3.57±0.97 3.46±0.98  1.16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다 3.49±0.87 3.51±0.93 3.48±0.81   0.36 3.32±0.92b 3.34±0.93b 3.70±0.78a 3.72±0.66a  7.65***

청매실에는 독성분이 있다 3.17±1.01 3.24±1.06 3.11±0.95   1.52 3.13±1.01 3.39±0.97 3.14±1.01 3.02±1.04  2.10

The value is mean±SD(*p<0.05, **p<0.01, ***p<0.001).
Means with letters within a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목에서는 집단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 p<0.001),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실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로서, 매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인식 정도가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조사 대상자의 매실 가공 식품 기호도에 대한 

결과는〈표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는 남자

가 평균 3.50, 여자가 평균 3.44로 남자가 여자보

다 기호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는 50대 

이상이 3.7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10
대 후반, 40대가 3.44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30
대는 3.40, 20대는 3.3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

타냈다(p<0.01).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의 

차이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3.67로 가장 높게 평

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항목 기호도 t/F-value

성별
남자 3.50±0.77

0.95
여자 3.44±0.77

연령

10대 후반 3.44±0.81b

3.44**

20대 3.36±0.72b

30대 3.40±0.75b

40대 3.44±0.77b

50대 이상 3.74±0.75a

학력

수준

고졸 이하 3.46±0.80

1.54
대학 재학 3.38±0.75

대졸 3.47±0.74

대학원 재학 이상 3.67±0.82

주 섭취

경로

가정 내 제조 섭취 3.71±0.75
7.22***

시판 제품 구매 섭취 3.23±0.72

건강 

관심도

관심 있다 3.51±0.77
4.00***

관심 없다 3.00±0.65

자가 건강 

상태 평가

건강하다 3.56±0.83

2.60보통이다 3.40±0.73

건강하지 않다 3.41±0.74

전체 3.47±0.77

The value is mean±SD(**p<0.01, ***p<0.001).
Means with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
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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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는 가정내에서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이 평균 

3.71의 기호도를 보여,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

취하는 집단에 비해 기호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

었다(p<0.001). 이러한 결과로서, 가정 내에서 매

실 가공 식품을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이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보다 매실 가공 

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기호도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 건강에 대한 관

심이 높은 사람이 건강 식품인 매실을 가공한 식

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 
0.001). 또한,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건

강 상태 평가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

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매실 가공 식품 

기호도가 높았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표 5>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                                                  (N(%))

항목

좋아하는 이유

건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

피로 회복

효과

복통 완화 

효과
기타 전체 비고

성별
남자 29(29.6) 31(31.6) 14(14.3) 10(10.2) 14(14.3)  98(100.0) χ2=3.67

p=.453
df=4여자 31(25.4) 41(33.6) 12( 9.8) 22(18.0) 16(13.1) 122(100.0)

연령

10대 후반  6(10.3) 30(51.7)  3( 5.2) 13(22.4)  6(10.3)  58(100.0)

χ2=71.31***
p=.000
df=16

20대  6(15.0) 18(45.0)  1( 2.5)  4(10.0) 11(27.5)  40(100.0)

30대  9(26.5)  9(26.5)  3( 8.8)  8(23.5)  5(14.7)  34(100.0)

40대 21(55.3)  2( 5.3) 11(28.9)  3( 7.9)  1( 2.6)  38(100.0)

50대 이상 18(36.0) 13(26.0)  8(16.0)  4( 8.0)  7(14.0)  50(100.0)

학력

수준

고졸 이하 12(15.2) 34(43.0)  9(11.4) 15(19.0)  9(11.4)  79(100.0)
χ2=35.58***

p=.000
df=12

대학 재학  7(17.1) 19(46.3)  1( 2.4)  3( 7.3) 11(26.8)  41(100.0)

대졸 30(40.0) 15(20.0) 11(14.7) 10(13.3)  9(12.0)  75(100.0)

대학원 재학 이상 11(44.0)  4(16.0)  5(20.0)  4(16.0)  1( 4.0)  25(100.0)

주 섭취

경로

가정내 제조 섭취 48(33.1) 36(24.8) 17(11.7) 25(17.2) 19(13.1) 145(100.0) χ2=15.63**
p=.004
df=4시판 제품 구매 섭취 12(16.0) 36(48.0)  9(12.0)  7( 9.3) 11(14.7)  75(100.0)

전체 60(27.3) 72(32.7) 26(11.8) 32(14.5) 30(13.6) 220(100.0)
1) n=220.
2) **p<0.01, ***p<0.001.

5.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 이유

평소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집

단의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결

과는〈표 5〉에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매실 가

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차이에 관한 유

의성은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10대 후반, 20대의 각

각 51.7%, 45.0%가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로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30대의 

26.5%가 ‘건강에 좋아서’, ‘맛이 좋아서’라고 응

답하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5.3%, 36.0%가 

건강에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한다고 응

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유익성을 이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

록 맛이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가공 식품을 사

먹는 이유가 영양의 고려보다는 맛에 의한 선택

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정(Choung 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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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었다. 
학력 수준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고졸 이하 집단의 43.0%가 ‘맛
이 좋아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복통 완

화 효과’(19.0%)로 응답하였다. 대학 재학 중인 
집단 또한 고졸 이하 집단과 마찬가지로 ‘맛이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졸 집단은 40.0%, 대
학원 재학 이상 집단의 44.0%가 ‘건강에 좋아서’
의 이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응

답하여 집단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1). 주 섭취 경로에 따라서는 가정 내 제조 섭
취하는 집단의 33.1%가 ‘건강에 좋아서’, 24.8%
가 ‘맛이 있어서’로 응답하였으며, 시판 제품 구

매 섭취집단은 48.0%가 ‘맛이 좋아서’를 매실 가

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유로 응답하였다(p<0.01).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연령, 학력 수

<표 6>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                                                       (N(%))

항목

섭취 빈도

2～3일
1회 이상

1주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기타 전체 비고

성별
남자 29(13.6) 34(15.9)  87(40.7) 34(15.9) 23(10.7)  7( 3.3) 214(100.0) χ2=6.20

p=0.287
df=5여자 38(14.0) 32(11.8)  95(34.9) 59(21.7) 33(12.1) 15( 5.5) 272(100.0)

연령

10대 후반 14(10.4)  8( 6.0)  44(32.8) 33(24.6) 26(19.4)  9( 6.7) 134(100.0)

χ2=74.64***
p=0.000
df=20 

20대 11(11.2)  7( 7.1)  30(30.6) 25(25.5) 15(15.3) 10(10.2)  98(100.0)

30대  7( 8.4) 15(18.1)  36(43.4) 14(16.9) 10(12.1)  1( 1.2)  83(100.0)

40대 19(21.3) 19(21.3)  33(37.1) 12(13.5)  4( 4.5)  2( 2.2)  89(100.0)

50대 이상 16(19.5) 17(20.7)  39(47.6)  9(11.0)  1( 1.2)  0( 0.0)  82(100.0)

학력

수준

고졸 이하 23(13.1) 19(10.8)  60(34.1) 40(22.7) 26(14.8)  8( 4.5) 176(100.0)

χ2=45.47***
p=0.000
df=15

대학 재학 10(10.0)  7( 7.0)  30(30.0) 28(28.0) 16(16.0)  9( 9.0) 100(100.0)

대졸 25(15.2) 29(17.7)  77(47.0) 17(10.4) 11( 6.7)  5( 3.0) 164(100.0)

대학원 

재학 이상
 9(19.6) 11(23.9)  15(32.6)  8(17.4)  3( 6.5)  0( 0.0)  46(100.0)

주 

섭취

경로

가정내 

제조 섭취
59(24.5) 42(17.4)  85(35.3) 30(12.4) 17( 7.1)  8( 3.3) 241(100.0) χ2=66.48***

p=0.000
df=5시판 제품 

구매 섭취
 8( 3.3) 24( 9.8)  97(39.6) 63(25.7) 39(15.9) 14( 5.7) 245(100.0)

전체 67(13.8) 66(13.6) 182(37.5) 93(19.1) 56(11.5) 22( 4.5) 486(100.0)
1) ***p<0.001.

준이 높을수록, 매실 가공 식품을 가정 내에서 직

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이 ‘건강에 좋아서’를 이유

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맛의 기

호성’을 이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것으

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향후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호 요인들을 고려한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

조사 대상자의 매실 가공 식품 섭취 빈도에 대

한 결과는〈표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37.5%가 ‘1개월 1회 이상’으로 응답하

였으며, 19.1%가 ‘6개월에 1회 이상’, 13.6%가 ‘1
주 1회 이상’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섭취 빈도는 1개월 1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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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2.8%), 6개월 1회 이상(24.6%), 1년 1회 이상

(19.4%)의 순이었으며, 20대는 1개월 1회 이상

(30.6%), 6개월에 1회 이상(25.5%, 1년 1회 이상

(15.3%)의 순이었다. 30대는 1개월 1회 이상(43.4%), 
1주 1회 이상(18.1%), 6개월 1회 이상(16.9%)의 

순이었으며, 40대는 1개월 1회 이상(37.1%), 1주 1
회 이상(21.3%), 2～3일 1회 이상(21.3%), 6개월 1
회 이상(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47.6%가 1개월에 1회 이상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

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1주 1회 이상(20.7%), 
2～3일 1회 이상(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연
령간의 섭취 빈도의 차이가 큰 것을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된다(p<0.001).
학력 수준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학 재학인 경

우에는 1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1년 1회 

이상이었으며, 대졸과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

에는 1개월 1회 이상, 1주 1회 이상, 2～3일 1회 

이상의 순이었다(p<0.001).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대학원 재

학 이상의 집단이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하는 이

유로 ‘건강에 좋아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유익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매실 가공 식품을 자

주 섭취하였다. 
주 섭취 경로에 따라서는 가정 내에서 직접 제

조 섭취하는 집단은 1개월 1회 이상이 35.3%였으

며, 그 다음이 1주 1회 이상, 2～3일 1회 이상의 

순이었다. 반면,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1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1년 1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는 매우 차이가 있었다(p< 
0.001). 

7.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동기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동기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486명 중 32.1%가 주위(가

족, 친척, 동료 등)의 권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섭

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7.2%가 매실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는 맛이 있어서 매

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에 연구 보고된 건강 식

품의 정보를 친구, 가족에게서 많이 얻는다고 한 

박명화(1995)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간

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10
대 후반은 46.3%가 주위로 권유로 매실 가공 식

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29.1%가 맛이 

있어서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20대는 ‘주위의 권유로’(34.7%), ‘맛이 있어

서’(24.5%), ‘건강에 좋아서’(18.4%)의 순이었으

며, 30대는 ‘주위의 권유로’(32.5%), ‘건강에 좋아

서’(31.3%), ‘선물로 받아서’(20.5%)의 순으로 나

타났다. 40대는 48.3%가 매실이 건강에 좋기 때

문에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였

으며, 25.8%는 ‘주위의 권유’로, 16.9%가 ‘선물로 

받아서’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50대 이상은 

37.8%가 ‘건강에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

한다고 하였으며, 29.3%는 ‘맛이 있어서’, 15.9%
가 ‘선물로 받아서’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Kim et al.(2006)이 30～40대 가

구계층에서 매실 가공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매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응답한 

반면, 50대 가구 계층에서는 매실 성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

이 있기 때문으로 답하여 연령대별로 매실 가공 

식품의 구매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는 40.3%가 주

위의 권유로 인해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

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맛이 있어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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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동기                                                     (N(%))

항목

섭취 동기

건강에 

좋아서

맛이

있어서

선물로 

받아서

주위 

권유로
기타 전체 비고

성별
남자  60(28.0) 47(22.0) 30(14.0)  67(31.3) 10( 4.7) 214(100.0) χ2=3.08

p=0.544
df=4여자  72(26.5) 50(18.4) 39(14.3)  89(32.7) 22( 8.1) 272(100.0)

연령

10대 후반  14(10.4) 39(29.1) 12( 9.0)  62(46.3)  7( 5.2) 134(100.0)

χ2=92.08***
p=0.000
df=16

20대  18(18.4) 24(24.5) 12(12.2)  34(34.7) 10(10.2)  98(100.0)

30대  26(31.3)  8( 9.6) 17(20.5)  27(32.5)  5( 6.0)  83(100.0)

40대  43(48.3)  2( 2.2) 15(16.9)  23(25.8)  6( 6.7)  89(100.0)

50대 이상  31(37.8) 24(29.3) 13(15.9)  10(12.2)  4( 4.9)  82(100.0)

학력

수준

고졸 이하  29(16.5) 49(27.8) 20(11.4)  71(40.3)  7( 4.0) 176(100.0)

χ2=55.81***
p=0.000
df=12

대학 재학  19(19.0) 24(24.0) 12(12.0)  34(34.0) 11(11.0) 100(100.0)

대졸  62(37.8) 20(12.2) 28(17.1)  44(26.8) 10( 6.1) 164(100.0)

대학원 

재학 이상
 22(47.8)  4( 8.7)  9(19.6)   7(15.2)  4( 8.7)  46(100.0)

주 섭취

경로

가정내 

제조 섭취
 92(38.2) 38(15.8) 15( 6.2)  85(35.3) 11( 4.6) 241(100.0) χ2=51.43***

p=0.000
df=4시판 제품 

구매 섭취
 40(16.3) 59(24.1) 54(22.0)  71(29.0) 21( 8.6) 245(100.0)

전체 132(27.2) 97(20.0) 69(14.2) 156(32.1) 32( 6.6) 486(100.0)
1) n=486.
2) ***p<0.001.

강에 좋아서의 순이었다. 대학 재학의 집단은 고

졸 이하의 집단보다는 ‘건강에 좋아서’의 응답비

율이 높았고, ‘주위의 권유’로 응답한 비율은 낮

았으며,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대졸 집

단은 37.8%가 건강에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더 강해졌다(p<0.001). 
주 섭취 경로에 따라서는 가정 내에서 직접 제

조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건강에 좋아서’, ‘주위

의 권유로’, ‘맛이 있어서’의 순이었으며, 시판 제

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주위의 권유로’, 
‘맛이 있어서’, ‘선물로 받아서’의 순으로 나타나 

집단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0대 후반은 매실

의 건강 기능성을 인식하여 섭취하기보다 부모님 

등의 주위 권유에 의해, 맛의 기호성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20대는 10대 후

반에 비해 주위의 권유로 섭취하게 된 비율은 낮

아지고, 오히려 건강에 좋아서 섭취하게 되었다

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30대부터 50대 이

상은 매실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

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주위의 귄유’를 섭취 동기로 응답한 비율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또한, 학력 수준

이 높을수록 매실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매실 가

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주위의 권유로 인해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직접 제조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건강에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

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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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유로 섭취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식품을 선택할 때는 식생

활 태도, 영양지식, 다른 사람의 권유 정도, 건강 

관심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Yoon & Woo 1999; 
Lee & Kim 2000; Oh et al. 2002), 건강 보조식품

의 섭취동기 분석 결과, 가족과 친구의 권유로 섭

취하게 되었다는 연구 조사 결과(Shin 2002)와 건
강 식품의 섭취 동기에는 주변의 권유가 의료 전

문가의 처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조

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Lee 2000).

8. 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주요 섭취 식품  

매실 가공 식품의 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의 주요 섭취 식품에 대한 비교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가정에서 직접 매실 가공 식품을 제조 섭취하

는 집단은 매실 원액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매실차, 매실 음료, 매
실 장아찌, 매실 된장, 매실 고추장, 매실 식초 등

의 순이었다.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매실 음

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

음이 매실차, 매실 원액, 매실 장아찌, 매실 식초, 
매실 된장, 매실 고추장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매실 가공 식품 중 가장 자주 구입하는 제

품으로 응답 가구의 77.3%가 음료로 응답하였다

<그림 4> 주 섭취 경로에 따른 매실 가공 식품

의 주요 섭취 식품.

는 조사 결과와 같은 것이었다(Kim et al. 2006).
특히, 가정 내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은 응답

자의 64.7%가 매실 원액을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

며, 시판 제품을 구매 섭취하는 집단은 60.8%가 

매실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주 

섭취 경로에 따른 주요 섭취 식품은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9.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 개선점, 향

후 구입 의사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 개선점, 향후 구

입 의사에 대하여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에 관한 항목에는 

조사 대상자의 48.8%가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

다’로 전망하였으며, 46.7%는 ‘소비가 증가할 것

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비가 감소될 것

이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하였다. 
매실 가공 식품의 보급 및 구매의향 개선을 위

한 요구 사항에 대한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28.8%가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4.3%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위생적인 제조 공

정, 고품질의 제품 개발, 적절한 가격, 구입의 용

이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실 가공 식품 구매시의 애로

점 중 ‘제품 가짓수가 부족하여’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조사 연구 결과(Kim et al. 
2006)와 같은 의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실 가공 식품의 보급 및 구매 의향 개선 요

구 사항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는 매실 가공 식품의 섭

취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에서 조사 대상자가 섭

취 경험했던 매실 가공 식품의 종류가 매우 한정

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윤성은(2002)은 매실음료의 출시 당시, 젊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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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 개선점, 향후 구입 의사

항목 구분 빈도(%)

매실 가공 식품 소비 전망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227( 46.7)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237( 48.8)

소비가 감소될 것이다  22(  4.5)

매실 가공 식품의 보급 및 

구매 의향 개선 요구 사항

적절한 가격  50( 10.3)

적극적인 홍보 111( 24.3)

위생적인 제조 공정  83( 17.1)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 140( 28.8)

고품질의 제품 개발  74( 15.2)

구입의 용이성  17(  3.5)

기타   4(  0.8)

새로운 매실 가공 식품의 구입 의사

구입할 것이다 305( 62.8)

보통이다  16( 34.2)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15(  3.1)

전체 486(100.0)

성층을 타켓으로 소비를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주 타켓층의 인구 통계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매실음료가 매실과 관련되고 있

음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막연히 건강, 자연 등을 

연상시키므로 구체적인 매실 음료의 차별적 특징

이나 건강과 관련된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강조

하여 다른 건강 식품과의 차별화를 꾀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선 요구 사항이 충족된 새로운 매실 

가공 식품의 구매 의향에 관한 문항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62.8%가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

고, 3.1%만이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여, 
향후 새로운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매실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도 파악 및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자 대구, 경북 지역 거주 소비자의 매실 및 매실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기호도, 이용 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

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내 제조 섭취 집단일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

수록 매실의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매실 가

공 식품의 기호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내

에서 매실 가공 식품을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

일수록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도가 높았으며, 집
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매실 가공 식품의 

기호 이유는 연령,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매실 가

공 식품을 가정 내에서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

이 ‘건강에 좋아서’를 이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연령, 학력 수준이 낮을수

록 ‘맛의 기호성’을 이유로 매실 가공 식품을 좋

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는 연령이 높을수

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았으며, 가정 내에서 직접 매실 가공 식

품을 제조하여 섭취하는 집단이 시판 제품을 구

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 가공 식

품의 섭취 동기는 10대 후반이 매실의 건강 기능

성을 인식하여 섭취하기보다 부모님 등의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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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의해, 맛의 기호성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

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20대는 10대에 비해 주위

의 권유로 섭취하게 된 비율은 낮아지고, 오히려 

건강에 좋아서 섭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30대부터 50대 이상은 매실이 건강

에 좋기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위의 권

유’를 섭취 동기로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낮아졌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매실

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

게 되었으며,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주위의 권유

로 인해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

였다. 가정에서 직접 제조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건강에 좋아서 매실 가공 식품을 섭취하게 되었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집단은 주위의 권유로 섭취하

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 섭취 경로별 매실 가공 식품의 섭취 경험 

유무에서는 가정 내 직접 제조 섭취하는 집단의 

응답자 64.7%가 매실 원액을 가장 많이 섭취하였

으며, 시판 제품을 구매 섭취하는 집단은 60.8%
가 매실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주 섭취 경로에 따른 주요 섭취 식품은 큰 차이가 

있었다. 
매실 및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전망은 조사 

대상자의 48.8%가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로 

전망하였으며, 46.7%는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매실 가공 식품의 보급 및 구매

의향 개선점에 대한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28.8%가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응답

하였으며, 24.3%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위생적인 제조 공정, 
고품질의 가공 제품 개발, 구입의 용이성의 순이

었다. 이러한 개선 요구 사항이 충족된 새로운 매

실 가공 식품의 구매 의향에 관한 문항에서는 조

사 대상자의 62.8%가 ‘구입할 것이다’이라고 응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매실 가공 식품의 소비 활

성화를 위해서는 맛의 기호도를 중시하는 저 연

령층 집단과 건강 유익성을 중시하는 고 연령층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정 내에서 주

로 제조․섭취하는 집단에게는 매실을 다양하게 

활용, 가공하는 방법의 홍보 및 교육뿐 아니라, 
영양 성분, 가공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시판 제품을 주로 구매, 섭취하는 집

단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고품질의 다

양한 가공 제품 개발이 요구되므로 제품 자체의 

특성과 표적 대상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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